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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FeB 희토류 소결자석과 RE-free 영구자석의 개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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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하이브리드/전기자동차(HEV/EV)의 개발과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구동에 필요한 

NdFeB자석(소결자석)의 수요도 급격히 증가하여 2020년 정도에는 그 수요가 지금의 두 배에 이를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 NdFeB 자석이 이러한 구동모터용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고온이나 극한 환경에서도 모터의 성능

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온에서 높은 보자력을 가져야 하며 (HEV의 경우 25 kOe 이상), 현재의 기술로 이와 

같이 높은 보자력을 갖는 고보자력 NdFeB자석을 제조하기 위해서는 Dy의 첨가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Dy는 

매장량이 적고 가격도 매우 비싸 현재와 같은 추세로 사용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그 자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고, 전세계 희토류 소요량의 97% 정도를 공급하는 중국에서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희토류의 공급과 가격 

통제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Dy를 비롯한 전 희토류 관련 제품의 생산과 공급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희토류 자원의 위기는 궁극적으로 일본, 미국 등의 선진국을 필두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영

구자석에 대한 연구를 부활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희토류 자석에 대한 최근의 연구는 일차적으로 

Dy의 사용량을 줄이고도 높은 보자력을 얻을 수 있는 기술, 나아가 Dy의 도움 없이도 고보자력 자석을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되고 있으며, 일부는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루어 상용화 단계에 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희토류 자원 공급 통제와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희토류 자원의 한정성과 

지역(중국) 의존도를 탈피하고자, 희토류 자체를 사용하지 않는 영구자석을 개발하려고 하는 시도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기존 NdFeB 자석의 성능에 버금가거나 능가할만한 재료는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발표에서는 최근의 Dy 저감기술 동향과 RE free 자석의 개발 시도에 대해서 다루고자 한다.




